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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ifferences in cosmetics brand selection by prod-
uct type, and the differences in ambivalent cosmetics consumption attitude by ambivalent clothing 
consumption attitude.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females aged 20 plus, living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between January and February 2008, and 427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analysis. For data analysis SPSS 17.0 statistical program was used, and principal component analy-
sis, paired t-test and t-test were conducted. The results and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
lows: firstly, the differences in cosmetics brand selection by product type were investigated. The 
results showed that domestic high-priced brands of skincare products were selected most often, 
that foreign high-priced brands of base products and color products were selected most fre-
quently, that domestic low-and medium-priced brands of hair products were selected most often, 
and that foreign low-and medium-priced brands of body products were selected most frequently. 
In particular, foreign high-priced brands of color products were most favored, followed by do-
mestic low-and medium-priced brands. The subjects selected foreign high-priced brands, which 
are the most expensive, and domestic low-and medium-priced brands, which are the least ex-
pensive, at the same time. They displayed ambivalent consumption patterns. Secondly, the differ-
ences in cosmetics consumption attitude by ambivalent clothing consumption attitude were 
examined. Groups high on ambivalent clothing consumption attitude had a higher cosmetics con-
sumption attitude than groups low on ambivalent clothing consumption attitude. 

Key words: ambivalent consumption(양면적 소비), cosmetics(화장품), brand(상표), 
product type(상품 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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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내 소비자의 소비성향은 시대에 따라 특징적으

로 변화해 왔다. 80년대의 소비성향은 상품과 서비스

의 가격 혹은 품질에 따라 구매의사결정이 이루어졌

다. 또한 상품구색이 한정되어 있었으며, 가격과 품

질의 차이도 크지 않아 특별히 고객을 분석하거나

세분할 필요도 없이 공급우위의 대량생산이 중심을

이루었다. 90년대의 소비성향은 80년대의 획일적 소

비성향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주관적 가치 중시와 소

비요구 분화에 따라 다양성을 띠게 되었고, 기업 역

시 생산의 중심을 시장세분화에 근거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이동시켰다1).

그러나 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으며 나타난 계

층별 소득격차는 고가의 수입 명품브랜드들의 높은

신장과 더불어 파격적인 저가정책을 사용하는 할인

점들의 경쟁력을 높였고,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까

지 이어지며 소비의 양극화현상으로 나타났다. 최근

까지 이어진 소비의 양극화 현상은 흥미롭게도 점차

‘사회적 소비의 양극화 현상’에서 ‘개인적 소비의 양

극화 현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

기는 제품을 살 때는 돈을 아끼지 않지만 그렇지 않

을 때는 철저히 가격을 따지며2) 특정한 한 개인의

소비 안에서도 고가나 저가의 상품 비중이 늘어나는

‘1인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여

기서 나타나는 ‘1인 양극화’는 소비수준의 극심한 차

이로부터 발생한 ‘사회적 소비의 양극화’와는 달리

한 개인 안에서 나타나는 소비의 양면성으로 ‘특정한

구매행동에 대한 개인의 상반된 감정이나 태도’를 말

한다3).

2000년대 들어 새롭게 등장한 양면적 소비는 소비

시장 전반에 걸쳐 폭 넓게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까

지 의류학 분야에서 양면적 소비에 관한 선행연구는

양면적 소비가 시기적으로 2000년대 이후의 소비현

상이라는 점에 있어 연구의 양과 분야가 미비한 실

정이다. 특히 화장품의 양면적 소비연구를 위한 상품

분류 시, 한 가지의 일관된 기준을 사용하고 있지 않

아 일관된 기준에 의한 분류가 필요하다. 더불어 다

양한 자기 연출을 가능하게 해주는 미적 표현의 중

요한 도구로서 유사한 상품특성을 가진 화장품과 의

복의 양면적 소비행동에 대한 관련성 연구가 아직까

지 이루어지지 않아 의복의 양면적 소비행동에 따른

화장품의 양면적 소비행동에 대한 관련성 연구가 필

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의복

의 양면적 소비태도, 화장품소비가치, 연령 등 화장

품의 양면적 소비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변수들이 양면적 의복소비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양면적 소비행동의 특성을 파악하고,

더불어 세분화시킨 화장품 유형의 특징에 따라 소비

자들의 가격별 상표선택에 나타나는 차이를 밝혀 마

케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양면적 소비의 개념
양면성이란 양면적 가치나 이중경향을 의미하는

심리학적 용어로 동일한 대상에 대해 상반된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4)이며, 사회적으로는 획일성과

다양성, 기술과 자연, 일과 휴식 등 상반된 가치가 동

시에 나타나는 현상5)이다. 양면적 소비란 이러한 양

면성이라는 용어가 소비라는 용어와 결합하여 만들어

진 복합적 의미의 용어이다. 기존연구에서 사용된 양

면적 소비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김주현, 이은영6)

은 소비자의 내적 요인과 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같은

외적 요인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대립적 또는 양

면적인 소비가 동시적 또는 순차적으로 특정 구매대

상이나 행동에 대해 모두 높게 나타나는 경험이라고

정의하였다. 서정희, 강한나7)는 소비의 양면성이란

개인의 상반된 소비가치들이 과거에는 생각에 머물러

있었으나 이제는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하수진8)은 양면적 소비란 고급소비라는

큰 개념 하의 포괄된 의미로 합리적 소비문화가 정착

된 현 시점에서 대두되고 있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라고 하였다. 문희강, 추호정9)은 양면적 동일한 대상

에 대해 상반된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인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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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면성이 상반된 소비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특히 구체적으로 양면적 의복소비행동에 대해 최근의

의류상품 소비행동에서 나타나는 고급소비와 실속소

비가 한 소비자 내에 공존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소비의 양면성은 한 개인 내에 잠재된 상반된

요구에 관한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Snyder,

Fromkin10)은 이러한 이론을 통해 집단에 동조하려는

‘동질성요구'와 집단에서 일탈하려는 ‘차별성요구’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였고 Babin et al.11)은 소비를 통

해 목표를 충족하고자 하는 ‘실용적 요구’와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쾌락적 요구’를 연구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아직 양면적 소비

에 대한 개념정의는 통일성을 이루고 있지 않으며,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양면적 소비를 동일한 유형의 상품 구매 시, 고가

와 저가, 또는 고가와 중저가의 상반된 가격의 상표

를 동시에 소비하는 것으로, 한 가지 상품유형에 대

한 한 개인의 소비행동 안에 고급소비와 실속소비가

동시에 공존하는 것을 양면적 소비라고 정의하였다.

2. 양면적 소비와 관한 기존연구 분석
소비의 양면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양면적 소비가

시기적으로 2000년대 이후의 소비현상이라는 점에

있어 연구의 양과 분야가 미비한 가운데, 의류학 분

야의 양면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총 4편으로 모두

2000년대 이후에 연구되었다. 의류학 분야의 양면성

에 관한 연구에서 하수진12)은 해외명품브랜드 소비

자를 품목별 구매빈도에 따라 네 집단으로 세분화한

뒤 집단 간의 양면적 소비행동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전 제품 다량 구매집단의 경우 기성복을

구매할 때 보다 가방, 신발, 소품 등 피혁제품 구매

에 있어 양면적 소비행동이 더 낮게 나타났으며, 품

목별로 살펴본 결과, 거의 모든 품목에 있어 해외 명

품 브랜드를 구매하는 소비자라 하더라도 비싸고 가

치 있는 제품에는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반면,

캐쥬얼과 같은 제품에는 실속형 구매를 하는 것으로

나왔다. 강한나, 서정희13)의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으

로 미혼여성의 명품화장품과 저가화장품을 구입하는

소비행위와 그 상징적 의미를 통해 소비의 양면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연구대상은 월평균 용돈과 화

장품관련 지출금액과 비례해 화장품을 구매하는 것

이 아니라, 각 품목과 일부 제품군에 따라 양면적으

로 소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저가화장

품 소비자들에게서 두드러졌다. 또한 화장품 소비에

있어서의 양면성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과시소비가

저변에 있지만, 각 개인이 상반된 소비욕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현, 이은형14)의

연구에서는 마케팅 믹스의 각 요소별로 나타나는 양

면적 소비에 대한 특성과 양면적 소비에 영향을 미

치는 소비가치, 의복관여간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캐주얼티셔츠, 정장재킷, 등산점퍼 각각

의 상품특성별로 마케팅 믹스의 각 요소에 대한 각

기 상반되는 소비를 측정한 결과, 양면적 소비 현상

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마케팅

믹스 요소별로 양면적 소비를 하고 있는지 측정한

결과, 상표와 가격에서 소비의 양면성이 높게 나타났

다. 문희강, 추호정15)의 연구에서는 의복소비가치가

양면적 의복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

가 이뤄졌는데, 그 결과 의복소비가치 중 표현적 가

치와 기능적 의복가치가 높고 사회적 가치가 낮을수

록 소비자는 양면적 의복소비행동을 많이 하는 경향

을 보였다. 특히 표현적 가치는 소비자특성과 무관하

게 양면적 의복소비행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 가장

설명력이 높은 의복소비가치임이 밝혀졌다.

이상으로 의류학 분야에서의 양면적 소비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분석해보면 양면적 소비에 관한 연구

는 총 4편으로 세부적으로는 의류와 관련된 연구가

3편으로 화장품과 관련된 연구는 1편에 불과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양면적 소비의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제약을 갖고 있었다. 하수진16)의

연구는 양면적 소비행동을 실증적으로 고찰한 연구

라는 점에 있어서는 의의가 있으나 고급소비의 범위

가 해외명품소비라는 점에 있어 제한이 있다. 강한나,

서정희17)의 연구에서는 양면적 소비상품의 분류를

백화점이나 면세점에 판매하는 수입브랜드화장품과

품목별 개당 1만원 미만인 국내 화장품으로 선정하

였는데, 이러한 분류는 기준이 브랜드와 가격으로 동

일하지 못해 연구의 설명력이 떨어졌다. 따라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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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기존에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 화

장품시장의 양면적 소비에 관한 연구를 실증적으로

고찰 연구하고, 가격이라는 동일한 기준으로 상표를

분류해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한다.

3. 화장품 유형과 화장품 구매행동
관세청과 대한화장품협회에 기재된 분류기준에 따

르면 화장품 유형은 기초화장품(예: 유연화장수, 마

사지크림, 영양크림, 세안용화장품 등), 색조화장품

(예: 볼연지, 립스틱, 메이크업베이스, 페이스파우더

등), 눈 화장품(예: 아이라이너, 아이섀도, 마스카라

등), 두발용화장품(예: 헤어컨디셔너, 헤어크림, 헤어

스프레이 및 무스, 샴푸, 린스 등), 목욕용화장품(예:

목욕용오일, 정염류, 바디클렌저 등), 기능성화장품

(예: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복합유형 등)으로

분류되었다. 관세청과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분류한 화

장품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색을 가진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라이너나 아이섀도 등은 색조상품이

아닌 눈화장품으로 따로 분류되어 있어 일반적인 색

조화장품의 분류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인식에 따라 화장품유형을 스킨

케어상품(예: 스킨, 로션, 에센스, 영양크림 등), 베이

스상품(예: 비비크림, 메이크업베이스. 파운데이션,

파우더등), 색조상품(예: 아이섀도우, 블러셔, 아이라

이너, 립스틱, 립글로즈 등), 헤어상품(예: 삼푸, 린스,

왁스, 젤, 트리트먼트 등), 바디상품(예: 바디클렌져,

바디로션, 바디버터 등)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화장품구매행동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최근 패션분

야에서 주목받으며, 점차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으나 의복구매행동 연구에 비해 연구의 양 뿐만 아

니라 변인의 다양성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미비한 실

정이다. 화장품유형에 따른 화장품구매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신혜진, 김주덕18)은 상품유형

별 소비자유형에 따른 화장품 선택의 차이를 밝혔는

데, 그 결과 기초화장품의 경우 구매성향이 합리성

추구형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색조화장품 구매성

향이 상표충성형인 여성이 많았고, 기초화장품 구매

성향이 상표충성형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색조화

장품 구매성향이 합리성 추구형인 여성의 비율이 높

게 나타남으로, 여성들의 기초화장품 구매성향과 색

조화장품 구매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화장품구매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소규만19)의 연구에서는 화장품

구매 시 연령이 낮을수록 피부보호와 개성창조를 위

해 제품을 선택하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피부보호

를 위한 제품을 주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령에 따라 주로 화장품 구매 시 이용하는 정보원으

로 김숙례20)의 연구에서 40대 이상의 경우, 구매처

판매원의 활용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이지영21)과 정미

숙22)의 연구에서 20대의 경우 TV나 잡지 등 마케터

주도적 정보원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유형 및 상표에 따른 화장품 선택의 차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명희, 이은실23)은 소비

자유형에 따라 국내화장품 상표 및 외국화장품 상표

의 구매, 구매처, 구매비용에서의 차이를 밝혔는데, 그

결과 과시적 유형은 백화점에서 외국상표를 구매하는

비율과 화장품 구매비가 높았고, 충동적, 합리적, 독자

적 유형은 종합할인점에서 국내화장품 상표를 구매하

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현정희, 추태귀24)의 연구에서

는 초저가 화장품 선택의 경우,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

라서는 다소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쇼핑성향에 따

른 집단 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명희,

이은실25)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구체적인 소비행동과 관련된 소비가치는 소

비자가 소비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욕구

의 표현으로 특정 소비행동양식을 다른 소비행동양식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지속적인 신

념26)이다. 그간 여러 분야에서 소비가치를 이용하여

소비행동을 설명하여 왔으며, 이러한 소비가치와 소

비행동이나 태도에 관한 연구는 의류학 분야에서도

꾸준히 이루어져왔다27)28)29)30)31)32). 그러나 연구대

상이 대부분 의복에 국한되어 있어 최근 패션분야에

서 주목받는 화장품구매행동과의 관련 연구는 전무하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의복과 화장품은 유사성을 갖

는 상품으로 의복의 양면적 소비행동을 보이는 소비

자의 경우 화장품의 소비에서도 양면적 소비 행동을

보일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장품

소비가치와 최근 나타나는 양면적 소비태도와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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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연구를 통해 화장품소비가치가 소비자들의 화장품

의 양면적소비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

다. 또한 의복의 양면적 소비태도가 화장품의 양면적

소비태도에 영향을 주는지도 알아보고자 한다.

화장품구매행동에 관한 기존연구를 살펴본 결과,

화장품구매행동은 인구통계적 특성, 라이프스타일, 소

비자 유형, 쇼핑성향, 소비가치 등 여러 가지 변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화장품 유형과 소비가

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소비자들의 화장품 구매

행동이나 태도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복의 양면적 소비태도에 따른 화방품의

양면적 소비태도의 차이를 밝힌다.

둘째, 화장품소비가치와 연령이 화장품의 양면적

소비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셋째, 화장품유형별 상표선택의 차이를 밝힌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연구 내용을 조

사하였으며, 사용된 설문지는 화장품과 의복의 양면

적 소비행동, 화장품소비가치, 상품유형별 화장품 구

매행동 및 그 외 인구통계적 특성을 묻는 문항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1) 양면적 소비태도

양면적 소비태도는 의복의 양면적 소비태도와 화

장품의 양면적 소비태도로 구성하였는데, 의복의 양

면적 소비태도에 관한 문항은 문희강, 추호정33)이 사

용한 3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여 ‘나는 고가의 유명상

표 의복과 저가의 의복을 코디하여 착용하는 편이

다.’, ‘고가의 유명상표 의복과 저가의 의복을 같이

입는 것이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이미지가 맞는다

면 고가의 유명상표의복과 저가의 의복을 같이 입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로 구성 되었다. 화장품의

양면적 소비태도에 관한 문항도 문희강, 추호정34)이

사용한 의복의 양면적 소비태도에 관한 문항을 화장

품에 적용하여 ‘나는 고가의 유명상표 화장품과 저가

의 화장품을 같이 사용하는 편이다.’, ‘ 나는 고가의

유명상표 화장품과 저가의 화장품을 같이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나에게 맞는다면 고가의 유명상

표 화장품과 저가의 화장품을 같이 쓰는 것이 현명

하다고 생각한다.’로 구성된 3문항을 사용하였다. 의

복과 화장품의 양면적 소비에 대한 문항은 ‘전혀 그

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어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2) 화장품소비가치

본 연구에 사용된 화장품소비가치는 한국의류학회

지 외 15개의 학회지에 기재된 42편의 연구논문에

사용된 가치 문항 중, 화장품 특성을 참고하여 선정

한 후 수정하였다. 가치문항은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

보완하였으며, 총 2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화장품유형 및 가격별 상표 분류

화장품유형의 분류는 관세청과 대한화장품협회의

분류를 기준으로 우선 10명의 20∼30대 여성들을 대

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수정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

에서는 화장품유형을 스킨케어상품(예: 스킨, 로션,

에센스, 영양크림등), 베이스상품(예: 비비크림, 메이

크업베이스. 파운데이션, 파우더등), 색조상품(예: 아

이섀도우, 블러셔, 아이라이너, 립스틱, 립글로즈등),

헤어상품(예: 삼푸, 린스, 왁스, 젤, 트리트먼트등),

바디상품(예: 바디클렌져, 바디로션, 바디버터등)으

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상표선정은 먼저 크게 국

내, 국외 상표를 분류한 후, 국외 상표는 정식으로

수입되는 상표 중 일반적 인지도를 고려하여 선정하

였다. 선정된 상표는 사전조사를 통해 수정, 보완하

여 최종상표(스킨케어상품: 121개, 베이스상품: 89개,

색조상품: 67개, 헤어상품: 40개, 바디상품: 50개)를

선정하였다. 이 상표들의 가격별 분류는 상품유형별

로 g당 가격을 비교하여 국외고가와 중저가, 국내고

가와 중저가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가격 수준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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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면적 의복소비 고집단 (n=236) 저집단 (n=191) t

화장품의 양면적 소비태도 평균 3.82 3.21 8.791***

***p<.001

<표 1> 의복의 양면적 소비태도에 따른 화장품의 양면적 소비태도

외고가, 국내고가, 국외중저가, 국내중저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격조사기간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포함, 2008

년 11월 4일∼11일로 약 1주일간 진행되었으며, 화장

품유형별 구매빈도에 관한 문항은 구매빈도의 정도

에 따라 ‘구매경험 없음’을 0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0-5점 척도로 측

정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 수집은 설문지 응

답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2008년 1월 초부터 2월말

까지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20대 이상의 여성

을 대상으로 하였다. 500부의 설문지 중에서 438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것을 제외

한 총 427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응답자의 연령은 20-29세가 210명(49.2%), 30-39

세가 101명(23.6%), 40세 이상이 116명(27.2%)으로

20대가 가장 많았다. 학력은 고등학교졸업 이하가 72

명(16.9%), 전문대재학 및 졸업이 61명(14.3%), 대

학교재학 및 졸업 260명(60.9%), 대학원재학 및 대

학원졸업 이상이 34명(7.9%)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고학력자가 많았다. 총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23명

(5.4%),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48명(11.2%), 200

만원～300만원 미만이 66명(15.5%), 300만원～400만

원 미만이 85명(19.9%), 400만원～500만원 미만이

70명(16.4%), 500만원～600만원 미만이 63명(14.8%),

600만원 이상이 72명(16.9%)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는 SPSS 17.0 통계프로그램

을 이용하였으며, 회귀분석, 독립표본 t-검정(t- test),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신뢰도 검증(Cronbach's

α),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의복의 양면적 소비에 따른 화장품의 양면

적 소비태도의 차이

의복의 양면적 소비에 따른 화장품의 양면적 소비

태도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먼저 연구대상자를 양

면적 의복소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고집단과 저집단

으로 분류하였다. 이 두 집단에 따른 화장품의 양면

적 소비태도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

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의 결과를 살펴보면, 두 집단의 화장품의

양면적 소비 평균은 저집단(M=3.21)이 고집단(M

=3.82)보다 더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두 집단의

차이는 검증결과, 0.1 %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면적 의복소비태도가 높

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화장품의 양면적 소비태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들

이 양면적 의복소비를 할 경우 유사한 상품특성을

지닌 화장품까지 의복과 유사한 소비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2. 화장품소비가치와 연령이 화장품의 양면적

소비태도에 미치는 영향

1) 화장품소비가치의 하위차원

화장품소비가치의 차원을 분석하기 위하여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분석과 Vari- max 직교회전

을 이용하였으며, 요인별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신뢰도 검증방법을 실시하였다. 화장품

소비가치 요인은 화장품소비가치를 묻는 27개의 문

항을 요인분석하여 고유치 1이상을 기준으로 27개의

문항 중 2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5개의 요인이 추

출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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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1 : 쾌락 가치 요인부하량

․화장품을 구매하는 것을 좋아한다.
․저축보다는 현재 즐거움을 위해 화장품을 사는 편이다.
․기분이 울적할 때 화장품을 사면 기분이 좋아진다.
․새롭게 눈에 띄는 화장품이 있으면 즉시 사고 싶다.
․계획하지 않은 화장품도 맘에 들면 구매한다.
․화장품을 사지 않더라도 매장 둘러보는 것 을 좋아한다.
․화장품을 사는 일이 내게 즐거움을 준다.

.750

.735

.732

.703

.670

.670

.637

고유치
전체변량(%)
누적변량(%)
Cronbach's α

8.870
35.478
35.478
.888

요인 2 : 유행 가치 요인부하량

․화장품을 구입할 때 유행에 따르는 편이다.
․화장이나 화장품에 대한 유행이 바뀌면 유행에 맞춰 새로운 화장품을 구입한다.
․상점에서 최신 유행경향에 맞는 새로운 화장품을 찾아서 구입한다.
․요즘 유행하는 화장품이 무엇인지 주의깊게 살펴본다.
․상점에 새로운 화장품이 나왔는지 살펴본다.

.813

.768

.754

.701

.690

고유치
전체변량(%)
누적변량(%)
Cronbach's α

2.874
11.494
46.973
.897

요인 3 : 기능 가치 요인부하량

․특히 피부탄력기능이 우수한 화장품을 주로 구입한다.
․피부미백이나 잡티생성 등 피부문제점을 개선해주는 기능이 우수한 화장품을 주로 구입한다.
․특히 수분공급이 뛰어난 화장품을 주로 구입한다.
․내가 원하는 기능이 우수한 기능성 화장품을 주로 구입한다.
․피부노화방지기능이 다른 상품보다 우수한 화장품을 구입한다.
․특히 자외선차단기능이 우수한 화장품을 주로 구입한다.

.769

.723

.702

.678

.656

.644

고유치
전체변량(%)
누적변량(%)
Cronbach's α

1.974
7.897
54.869
.807

요인 4 : 상표과시 가치 요인부하량

․나는 화장품 구매 시 최고의 것이 아니면 사지 않는 편이다.
․값이 다소 비싸더라도 유명회사의 화장품을 쓰는 편이다.
․화장품을 구입할 때 먼저 유명상표인가를 확인한다.
․나는 이왕이면 유명상표 즉 명품브랜드의 화장품을 구입한다.

.765

.754

.741

.647

고유치
전체변량(%)
누적변량(%)
Cronbach's α

1.406
5.625
60.495
.859

요인 5 : 외형과시 가치 요인부하량

․유명 상표 로고가 있어야 화장품이 세련되어 보인다.
․화장품 구매 시 케이스와 로고를 보고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
․나는 내가 가지고 다니는 화장품이 나를 돋보이게 한다고 생각한다.

.738

.727

.709

고유치
전체변량(%)
누적변량(%)
Cronbach's α

1.003
4.013
64.508
.775

<표 2> 화장품소비가치의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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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β t

화장품의

양면적 소비태도

연령 -.165 -3.470**

쾌락 가치 .190 2.885**

유행 가치 .050 .805

기능 가치 .037 .750

상표과시 가치 -.366 -5.964***

외형과시 가치 .170 2.832**

R2 0.141

F 12.662***

**p<.01, ***p<.001

<표 3> 화장품소비가치와 연령이 화장품의 양면적 소비태도에 미치는 영향

<표 2>의 결과를 살펴보면, 요인 1은 화장품 소비

에서 오는 즐거움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므로 ‘쾌락 가치’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는 화장품의

유행관심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유행

가치’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3은 화장품 구매 시, 화

장품 특성 중 기능중시 경향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므로 ‘기능 가치’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4는

화장품 구매 시, 최고품질이나 유명브랜드 중시 경향

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상표과시 가치’

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5는 화장품의 로고나 케이스

등 외형과시 경향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

로 ‘외형과시 가치’라고 명명하였다. 5개 차원에 대한

전체분산의 설명력은 64.508%로 나타났다. 요인별 고

유치와 전체변량 중의 백분율을 살펴보면, 쾌락 가치

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유행 가치가, 다음은

기능 가치, 상표과시 가치, 외형과시 가치의 순으로

나타났다. 5개 요인별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신뢰도 검증방법을 실시해 분석한 결과,

모든 차원의 α계수가 0.7 이상으로 만족할만하였다.

2) 화장품소비가치와 연령이 화장품의 양면적 소

비태도에 미치는 영향

화장품소비가치 및 연령과 화장품의 양면적 소비

태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화장품소비가치 5

개 요인과 연령을 독립변수로 하고 화장품의 양면적

소비태도요인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표 3>. 그 결과, 회귀분석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예측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입된 예

측변인들은 화장품의 양면적 소비태도의 전체 분산

중 14.1%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의

설명변인 중 화장품소비가치의 경우, 쾌락가치, 상표

과시가치와 외형과시가치가 화장품의 양면적 소비태

도에 유의한 예측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

구통계적변인인 연령 또한 양면적 소비태도에 유의한

예측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쾌락가치와 외

형과시가치가 높고, 상표과시가치와 연령은 낮을수록

양면적 소비를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쾌락가치의 경우, 구매자체가 주는

즐거움을 중시함으로, 중저가와 고가의 다양한 상표

를 구매하며 느끼는 즐거움이 화장품의 양면적 소비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외

형과시가치의 경우, 상품용기 및 외관을 중시하므로

외관이 아름다우면 상표에 관계없이 화장품을 구매

하며 이러한 가치특성이 화장품의 양면적 소비태도

에 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이와는 반대로 상표과시가치의 경우, 상표를 과시하

고자 하는 특성이 고가상표의 선택으로 이어지며, 화

장품의 양면적 소비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의 경우, 일반적으로 새로운 시

도에 대해 긍정적인 젊은 층이 한 가지 상표가 아닌

중저가상표와 고가상표를 동시에 선택함으로, 연령과

화장품의 양면적 소비태도가 부적인 관계를 보인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화장품유형별 상표선택의 차이
상품유형별 화장품 상표선택의 차이를 밝히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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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케어상품 상표 국외고가 국내고가 국외중저가 국내중저가

평균 2.01 2.44 2.10 2.22

paired t-test B A B B

- **p<.01, ***p<.001

- 알파벳은 paired t-test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을 가격 순으로 표시함

<표 4> 스킨케어상품의 상표선택 차이 분석결과

베이스상품 상표 국외고가 국내고가 국외중저가 국내중저가

평균 2.26 1.76 1.29 1.84

paired t-test A B C B

- **p<.01, ***p<.001

- 알파벳은 paired t-test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을 가격 순으로 표시함

<표 5> 베이스상품의 상표선택 차이 분석결과

하여 대응표본 t-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1) 스킨케어상품의 상표선택 차이

스킨케어상품의 상표선택 차이의 결과는 다음의

<표 4>과 같다. <표 4>의 결과를 살펴보면, 스킨케어

상품은 국내고가상표의 선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국내중저가와 국외중저가를 비롯한 국외고가상표

는 서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

과는 스킨케어상품의 경우, 가장 잘 보여지는 얼굴의

피부표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품특성상, 국외

상표보다는 국내 소비자의 피부타입을 고려한 국내

상표를 선택하며, 동시에 피부의 관리, 보존을 위해

품질이 좋은 상품을 사용하고자, 저가보다는 질적으

로 우수하다고 인식되는 고가의 상표를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베이스상품의 상표선택 차이

베이스상품의 상표선택 차이의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의 결과를 살펴보면, 베이스상품은

국외고가상표의 선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외

중저가상표의 선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베이스상

품의 경우 스킨케어상품과 같이 가장 잘 보여 지는

얼굴의 피부표면에 사용하는 상품이지만 스킨케어상

품과는 달리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커버등과

같은 피부표현의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국내 여성소비

자들이 국외고가상표가 커버나 발색 등의 피부표현

에 있어 우수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베이스상품 중 휴대성이 잦은 파우더 등의 경우, 용

기가 외부에 노출되어 타인에게 보여지는 경우가 많

으므로 상표노출에 민감한 여성들이 상표가 나타나

는 용기의 중요성에 의해 가장 높은 가격대인 국외

고가상표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색조상품의 상표선택 차이

색조상품의 상표선택 차이의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의 결과를 살펴보면, 색조상품은

국외고가상표의 선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내

고가상표의 선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순위를

살펴보면 국외고가, 국내중저가, 국외중저가, 국내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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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조상품 상표 국외고가 국내고가 국외중저가 국내중저가

평균 2.39 1.10 1.51 1.89

paired t-test A D C B

- *p<.05, **p<.01, ***p<.001

- 알파벳은 paired t-test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을 가격 순으로 표시함

<표 6> 색조상품의 상표선택 차이 분석결과

헤어상품 상표 국외고가 국내고가 국외중저가 국내중저가

평균 0.56 1.17 1.83 2.07

paired t-test D C B A

- *p<.05, **p<.01, ***p<.001

- 알파벳은 paired t-test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을 가격 순으로 표시함

<표 7> 헤어상품의 상표선택 차이 분석결과

가의 순으로 가장 높은 가격대인 국외고가상표 다음

으로 가장 낮은 가격대인 국내중저가상표를 많이 선

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휴대성이 잦은 색조상품의

특성에 의해, 타인에게 보여 지는 것에 민감한 여성

들이 가장 높은 가격대인 국외고가상표를 선택하면

서, 동시에 유행주기가 짧은 색조상품의 특성에 의해,

가격부담을 줄여 가장 낮은 가격대인 국내중저가상

표를 선택함으로, 두 가지 욕구를 동시에 만족하며,

양면적 소비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헤어상품의 상표선택 차이

헤어상품의 상표선택 차이의 결과는 다음의 <표

7>와 같다. <표 7>의 결과를 살펴보면, 헤어상품은 가

장 낮은 가격대인 국내중저가상표의 선택이 가장 높

게 나타났고, 가장 높은 가격대인 국외고가상표의 선

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헤어상품의

경우 아직까지 미용품의 개념보다는 생필품으로 인식

되어, 기능이나 품질이 아닌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상표를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가격대의 평균점수가 중간점수인 2.5점미만으로, 이러

한 결과는 소비자들이 헤어상품을 개인용이 아닌 가

족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으로 인식함으로 인해 상품

을 구매하는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소비자들의 구매

가 이뤄지지 않아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5) 바디상품의 상표선택 차이

바디상품의 상표선택 차이의 결과는 다음의 <표 8>

와 같다. <표 8>의 결과를 살펴보면, 바디상품은 국외

중저가상표의 선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외고가

상표의 선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순위를 살펴

보면 국외중저가, 국내중저가, 국외고가, 국내고가의

순으로, 바디상품 선택 시 중저가상표를 많이 선택하

나, 국내상표보다는 국외상표를 더 많이 선택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광고나 마케팅에 의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국외상표의 인지도가 높아져 나타

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가격대의 평균

점수가 중간점수인 2.5점미만으로, 이러한 결과는 헤

어상품과 마찬가지로, 바디상품을 개인용이 아닌 가족

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으로 인식함으로 인해 상품을

구매하는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소비자들의 구매가

******
***

*** *** ***



服飾 第60卷 8號

- 128 -

- 알파벳은 paired t-test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을 가격 순으로 표시함

- 구매경험 없음은 0점 처리하여 평균점수에 포함

<그림 1> 상품유형별 화장품 상표선택의 차이 결과 그래프

바디상품 상표 국외고가 국내고가 국외중저가 국내중저가

평균 0.71 0.94 1.88 1.43

paired t-test D C A B

- *p<.05, **p<.01, ***p<.001

- 알파벳은 paired t-test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을 가격 순으로 표시함

<표 8> 바디상품의 상표선택 차이 분석결과

이뤄지지 않아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화장품 유형별 상표선택의 차이결과를 보

면 스킨케어상품의 경우 가장 잘 보여 지는 얼굴피

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품특성으로 인해 고가

상표의 선택이 높게 나타나지만, 가장 높은 가격대의

국외고가보다는 국내 소비자의 피부타입을 고려해

만들어진 국내고가상표의 선택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 반면, 베이스상품과 색조상품의 경우, 가장 높은

가격대인 국외고가상표의 선택이 높게 나타남과 동

시에 가장 낮은 가격대인 국내중저가상표의 선택도

비교적 높게 나타남으로 양면적 소비의 경향을 보이

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장 높은 가격대인 국외고

가상표를 선택함으로 피부표현에 대한 질적 만족감

과 잦은 휴대성으로 인한 과시적 만족감을 충족하며,

동시에 가장 낮은 가격대인 국내중저가상표를 선택

함으로 빠른 유행주기 변화에 의해 잦은 구매에서

오는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며 두 가지 상반된 두 가

지 욕구를 모두 충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헤어상품과 바디상품의 경우, 두 상품유형 모두 중저

가상표의 선택이 높게 나타나며 서로 비슷한 소비경

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헤어상품은 중저가 상표

중 국내중저가상표를, 바디상품은 국외중저가상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들을 그래프로 나

타내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세 이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의복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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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면적 소비태도에 따른 화장품의 양면적 소비태도

의 차이와 화장품소비가치와 연령이 화장품의 양면

적 소비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더

불어 화장품유형별 상표선택의 차이를 통해 화장품

유형별 구매행동에서 나타나는 양면적 소비행동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복의 양면적 소비태도에 따른 화장품의

양면적 소비태도의 차이를 밝힌 결과, 의복의 양면적

소비태도 고집단이 저집단보다 화장품의 양면적 소

비태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들이 의복에서 양면적 소비를 할 경우 의복과

유사한 상품특성을 지닌 화장품까지 양면적 소비태

도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둘째, 화장품소비가치와 연령이 화장품의 양면적

소비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결과, 6개의 설명변

인 중, 쾌락가치, 외형과시가치, 상표과시가치, 연령

이 양면적 소비태도에 유의한 예측력을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 중 쾌락가치와 외형과시가치가 높을

수록 양면적 소비태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구매자체가 주는 즐거움을 중시하는 쾌락

가치의 경우, 중저가와 고가의 다양한 상표를 구매하

며 느끼는 즐거움이, 상품용기 및 외관을 중시하는

외형과시가치의 경우, 상표에 관계없이 외관이 아름

다우면 화장품을 구매하려는 가치특성이 화장품의

양면적 소비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상표과시가치와 연령은 낮을수록 양면

적 소비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상표과시가치의 경우, 상표를 과시하고자 하는 특

성이 고가상표의 선택으로 이어지며, 화장품의 양면

적 소비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의 경우, 일반적으로 새로운 시도에 대해

긍정적인 젊은 층이 한 가지 상표가 아닌 중저가상

표와 고가상표를 동시에 선택함으로, 연령과 화장품

의 양면적 소비태도가 부적인 관계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연령보다는 상표과시가치가 양

면적 소비태도에 부적으로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화장품유형별 상표선택의 차이를 밝힌 결과,

스킨케어상품은 국내고가상표의 선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의 상표들은 서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장 잘 보여 지는

얼굴의 전체피부표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품

특성상, 국외상표보다는 국내 소비자의 피부타입을

고려한 국내상표를, 저가보다는 질적으로 신뢰가가는

고가상표를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베이스상품은 국외고가상표의 선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외중저가상표의 선택이 가장 낮게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피부표현의 기능을 하는 베이스

상품의 상품특성을 고려해 볼 때, 국외고가상표가 커

버나 발색 등의 피부표현에 있어 다른 상표보다 더

우수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베이스상

품 중 휴대성이 잦은 파우더 등의 경우, 타인에게 보

여 지는 것에 민감한 여성들이 가장 높은 가격대인

국외고가상표를 선택함으로 과시적 욕구를 충족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색조상품은 국외고가상표의 선택이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그 다음 국내중저가, 국외중저가, 국내고가상

표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휴대성이 잦은

색조상품의 특성에 의해, 타인에게 보여 지는 것에 민

감한 여성들이 가장 높은 가격대인 국외고가상표를

선택하면서, 동시에 유행주기가 짧은 색조상품의 특성

에 따라, 가격부담이 가장 낮은 가격대인 국내중저가

상표를 선택함으로, 두 가지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키

는 양면적 소비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헤어상품은 가장 낮은 가격대인 국내중저가상표의

선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장 높은 가격대인 국

외고가상표의 선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아직까지 헤어상품이 미용품의 개념보다는 생필

품으로 인식되어, 기능이나 품질이 아닌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상표를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바디상품은 국외중저가상표의 선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국내중저가, 국외고가, 국내

고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광고나 마케

팅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국외상표의 인지도가 국내

상표보다 높은데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의복을 양면적 소비를 할

경우 화장품까지 의복과 유사한 양면적 소비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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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며, 연령과 더불어 화장품소비가치 중, 쾌락가치,

외형과시가치, 상표과시가치가 화장품의 양면적 소비

태도에 영향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더

불어 소비자 집단은 화장품유형에 따라 상표선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비자들의 화장품 유형

별 상표선택의 특징과 화장품의 양면적 소비태도에

따른 마케팅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의

복의 양면적 소비에 따른 화장품의 양면적 소비태도

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의복의 양면적 소비를 높게

하는 집단일수록 낮게 하는 집단보다 더 화장품의

양면적 소비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

해 두 상품이 양면적 소비태도에 있어 유사한 소비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장

품의 경우, 마케팅을 할 때, 가격대에 따라 성공한

의복상표들의 마케팅전략을 벤치마킹한다면, 효율적

인 마케팅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화장품의 양면적 소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살펴본 결과, 화장품 구매 시 양면적 소비태도는

쾌락가치, 외형과시가치가 높을수록, 상표과시가치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면적 소비

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중저가와 고가상표의 선택

이 동시에 높게 나타난다는 것으로 각 상표들은 영

향변인을 고려한 차별화된 마케팅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중저가상표의 경우, 구매자체가 주는 즐거움을

중시하는 쾌락가치를 고려하여 잦은 구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한 신상품제시 뿐만

아니라, 상품구성에 있어서도 새로운 패키지 개발 및

한정판 출시 등 다양한 변화를 주어 다양한 구매에

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상품구성전략이 필요하다.

반면, 보여지는 상표를 중시하는 상표과시가치의 경

우, 낮을수록 화장품의 양면적 소비태도를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상표과시가치가

높을수록 화장품의 양면적소비태도가 낮다는 의미이

기도 하다. 따라서 상표과시성이 떨어지는 중저가상

표의 경우, 오히려 상표를 드러내지 않는 마케팅전략

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령 또한 낮아질수록 화

장품의 양면적소비태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러한 결과는 연령이 낮을수록 더 다양한 구매를 즐

기는 소비자들의 성향에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저가상표에서는 연령층을 고려한

다양한 색상개발과 동시에 경제력이 낮은 연령층의

상황을 고려해 유통과정을 간소화하거나, 홍보비용을

줄임으로 상품의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것이 마케팅

전략에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가상표의 경

우 중저가상표와 같이 쾌락추구가치와 외형과시가치

를 고려한 VM전략과 용기디자인 전략이 필요하나,

보여지는 상표를 중시하는 상표과시가치의 경우, 상

표과시성이 떨어지는 중저가상표와는 반대로 상표노

출을 극대화시킴으로 고가상표임이 드러날 수 있도

록 하는 마케팅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화장품 유형별 상표선택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살펴보면 국내고가상표의 선택이 높게 나타

난 스킨케어상품의 경우, 한방등과 같이 국내상표라

는 이미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상품을 기획하면서, 동

시에 상표전략에 있어서는 고급상표로 부각될 만한

가격대로 상품을 구성하여 차별화된 고급마케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외고가상표의 선택이 높게

나타난 베이스 상품의 경우, 국내화장품상표는 다양

한 프로모션을 통해 커버력이나 발색이 국외상품과

비교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소비자가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해외진출을

통해 상표의 글로벌화를 꾀함으로 상표에 대한 소비

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반면, 색조상품의 경우 국외고가상표와 국내중저

가상표를 동시에 높게 선택하며 양면적 소비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색조상품에서 국내중저가상표의

선택이 높게 나타난 것은 새로운 색상을 통해 변화

를 추구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와 유행에 민감

한 색조상품의 상품특성이 더해진 결과로, 용량을 줄

이고, 색상을 늘리는 전략으로 다양성과 경제성을 동

시에 고려한 상품기획 및 가격전략이 필요하다. 주로

저가상표의 선택이 높게 나타난 헤어상품과 바디상

품의 경우, 아직까지 생필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

음으로 특별한 전략보다는 TV광고나 PPL 등, 상표

를 소비자에게 자주 노출시키는 전략을 통해 무의식

중에 소비자들에게 상표를 인지시키는 마케팅 전략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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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상표에 대해 소비자들이 인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가격이외의 상표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

히는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대상자

선정이 서울과 경기지역의 일부 여성 소비자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여성 화장품시장으

로 확대 해석하는 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며, 최

근 청소년들의 화장행동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자의 연령을 10대까지 확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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